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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문대회장 : 연성뿌연에서 새터내규 교양과 홍보와 관련하여 더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각 단대별로 새터내규에 대한
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 각 과반학생회 별로 새터내규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지 이야기해 봅시다.

* 6반 : 새터내규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. 포스터를 붙여도 이것에 신경쓰기보디는 자체적으로 선을 지키고 조심하

려고 합니다.

* 10반 : 내규가 있는 것 자체로 인하여 주의를 기울이긴 하지만, 자서I하게 읽어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희화화되는 경우도

있구요

* 1반 : 저희반도 신경을 안쓰거나 회화화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규칙이 자리잡으려면 , 최소한 반 안에서도 논의되어야 하

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. 그저 종이 1장으로만 여겨지지 않으려면 문과대 전체에서 학우들과 반성폭력에 대해 환기시킬
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* 문대회장 : 이것과 관련하여 성폭력 상담실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각 단대에서 요청하면 20분 30분

정도의 짧은 강연을 해 주시겠다고 밀씀하셔서 문과대 행사할 때 그 순서를 넣을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.

* 5반 : 내규리는 것이 새내기보다 선배를 대상으로 교양해야 하지 않나리는 생각을 합니다. 사례만 봐도 대부분 가해자가

선배인데, 선배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교양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새터 뿐만이 아니라, 신입생 환영

회나 오티 때에도 반성폭력에 대한 교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.

* 4반 : 저희반은 좀 심하게 말해서 반성폭력의 불모지라고 이야기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요, 희화화 문제도 심각하고 심지

어 내규악수리는 것도 있습니다. 새터 때만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, 일상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자치규약 같은 것이

민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* 3반 : 고대와의 과교류때 고대 선배들이 짖궂은 것을 시키는데 FM이 대표적인 예입니다‘ 저희 반은 일부러 FM을 하지

않는데, 그 때 새내기들이 FM 재미있는데 왜 안하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새내기들이 납득

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 이야기들을 잘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선배먼저 교잉을 많이 하고, 새내기들한테도 인식을

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또한 기르친다기보다 함께 얘기해 보고 스스로 알아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

겠습니 다.

7옳 4반 : 작년에 반에서 FM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, 소속감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디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오히려

FM에서 “이번 판은 나가립니다~~'' 라는 노래가 폭력적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

* 3반 : FM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기소개연구가 이뤄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* 5반 : 각 과반에서 작년평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

* 9반 : 저는 포스터만 2년 동안 붙여봤는데, 그 때마다 ‘ 한번 씩 쭉 읽어보고, 서로 잘 조심해서 하자'라고 이야기합니다.

제 생각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희화화되더라도, 반성폭력에 대해 인지하

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동영상 같은 것을 보는 것도 좋겠디는 생각이 듭니다. 교양도

중요하지만, 오히려 ‘일상생활에서도 반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'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지 않나 생각합니다.

* 3반 : 영상물은 고려해야 히는 것이, 선배들은 재미있게 고민하면서 볼수 있는 것이지만 대학문화를 잘 모르는 새내기들에

게는 영상물에서 말하고자 히는 의도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.

* 4반 : 교양이나 세미나와 함께 영싱물도 함께 병행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★ 8반 : 저희 반은 희화화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. 포스터를 붙여도 잘 보지 않는 편인데, 상식선에서 알아서 잘 해결하자

는 분위기입니다.

* 7반 : 포스터에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. 그래도 포스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

그런 포스터조차 없는 오티 때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작년의 경우 새내기들이 집에 일찍 가고 선배들만 남았

을 때 선배들끼리 오가는 이야기가 성폭력적인 것이 많았습니다.

* 문대회장 : 네, 각 반마다 분위기가 어떤지 잘 이야기 들었고, 연성뿌연에 가서 반성폭력 내규 교양과 홍보에 대해 어떻게

하면 더 좋을지 논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각 과반학생희별로 반성폭력에 대한 교양이나 세미나가 필

요하신 단위는 총여학생회에 요청하시면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.


